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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앞에 놓인 밀고 갈 짐

드르륵, 늘였던 쇠줄자가 통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 
 인생을 보는 것 같다. 밀고 갈 짐이 종류가 다르게 내 앞에 놓일 때마다 그 짐이 얼마나 긴지, 언제까지 줄자
를 늘이며 재야하는지를 생각하며 쇠줄을 잡아 늘이기에 바빴다. 그러나 놀랍게도 쇠줄자를 놓을 때가 오고 
줄자를 놓는 순간만큼은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하지만, 쇠줄자를 늘이고 있는 동안에는 줄통이 비어서 가
볍더라는 것을 나중에 쇠줄자을 놓고 나서야 발견하였다. 
 힘들게 하는 우리 앞의 짐이 은총이라고 한다면 누가 믿을까. 그러나 맞다. 밀고 갈 짐이 있는 날이 영적으로
는 복되다. 교회는 그 원리를 알기에 봉사라는 코드를 마련하고 영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우리 앞의 짐을 밀기 위해 협동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의 맑음을 유지하는데 줄자를 놓으면 어느새 안으
로 말려들어 가고 서서히 속이 답답해진다. 
 줄자를 늘이고 있는 동안에는 버거워서 하느님을 자주 부르게 되고 성서를 들추는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 시
간만 견디면 미래가 보장된다 해도 고달픈 일이지만,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기다리며 희망을 둘 때 수시로 찾
아드는 두려움을 기도 아니고는 물리치기가 어려운 법이다.
 나는 놀랍게도 가장 외부적으로 평안하고 살기가 좋을 때 내적으로는 불평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였다. 길
게 뽑은 쇠줄자의 길이가 기도의 길이였다가 그 줄을 놓는 순간 줄자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겉은 간결해
졌는데 속은 답답하고 밖으로 기운을 내밀지 않으면 그 기운은 자기 안을 친다. 
 다시 줄을 꺼내 다른 사람의 짐을 밀어주고 주기적으로 속을 비울 때 웃음이 찾아드는 것을 터득하고 나는 
오지랖을 편다. 
 삶은 항상 가변적이라서 출렁거리기 마련이고 한번 맛본 평화를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한 끝에 두 번째로 황홀
할 만큼 가벼운 여유를 만났다. 나는 그때 바로 단맛에 쓴맛을 섞기 위해 장애 자반을 내 삶에 받아들였다. 옳
았다. 끝없이 나누어도 모자라는 그 반에서 난 일주일에 한 번 텅 비워지는 시간을 확보하였다. 한 곳에서는 
그들에게 나누어줄 것을 모으고 그곳에서는 나누어주며 균형을 맞춘다. 나는 하느님의 도구, 쟁반이다. 얹어주
면 나르고 가져다주라고 하면 심부름하는 쟁반이다. 
 삶이 바쁜 중에 잠시 고요를 챙겨야지 지나치게 고요하면 기억에 밀어 넣어둔 감정이 들고 올라온다. 은총으
로 가려졌다고 본성에 누적된 기억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삶의 기록은 언제나 그대로 저장되어 있
다. 편안함에는 쉽게 안착하지만 길들면 기도의 생활을 되찾는 데는 은총이 개입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
여야만 가능하다. 인생은 공평하다. 어려울 때는 주님의 날개 안에서 안온함을 느끼며 땀을 닦는데, 자유롭게 
기운을 펼칠 때가 오면 날개 밖으로 나가 눈을 버려온다. 나무의 꽃도 고통 중에 향기가 진하고 개체 수가 많
은 반면, 물 잘 주고 살기 편하면 꽃대를 올리지 않는다.  
 멀건 가깝건 죽음이란 짐이 우리 앞에 있는 것 자체가 행운이다. 줄자는 쉬지 않고 들락거릴 것이고 은혜는 
그 틈을 타고 빈자리를 채울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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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봉헌금� (� 6� /� 28�현재� )

박 안드레아 100,000 박 스테파노 100,000

총    누    계 163,899,000 원

봉 � 헌 � 예 � 물 감사헌금� (� 6� /� 28�현재� ) 교무금�납부�현황

교 무 금 38,685,000 권 그라시아 100,000 정 돈보스코 50,000 총 세대수 3,820

주일 봉헌금 10,752,650 백 아녜스 200,000 총 납부세대 1,164
연령회  

준우승 상금
200,000

교황주일 2차 8,059,000 박 루카 10,000 지난주 납부세대 16

성소 후원금(8건) 150,000 합  계: 560,000원 지난주 납부율(%) 30.5%

아름다운�성전을�위한�성물�봉헌금� (� 6� /� 28�현재� )

총    누    계  87,650,000원 / 359명 
※ 아름다운 청담동 성전을 위한 성물봉헌을 위해 교우분들께서 10만원씩을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사무실 

♣ 환경 개선 봉헌금 (※목표액: 3억원)

♣ 청담동 성당 성물 봉헌금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